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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높이려고, 다른 독립운동가 
폄훼하면 그 자체가 왜곡”

광복회,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 의원 역사의식 비판 

* 보도시점: 대한민국 106년 1월 11일(목) 배포 즉시 

 광복회는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의 과거 발언에서 드러난 일련의 역사인식

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깎아내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독립

운동가 후손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그의 언급들은 독립운동가들을 끌어들여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며, 이를 중단하기 바란다. 

 9일 해당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박 위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

로 칭하면서 국민적 공감 없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리를 옹호했다. 박 위원이 이

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칭하고, 건국의 국부로 추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다.

 또 김구를 이승만과 비교해 매도하면서 다른 계열의 독립운동가를 폄훼했다. 이는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할 한 사회의 리더로서 비뚤어진 역사의식이며 적절치 못한 

언행이다.

 독립운동은 외교투쟁 뿐만 아니라, 자정순국을 비롯하여 의병투쟁, 무장투쟁, 의열

투쟁, 실력양성, 애국계몽, 문화투쟁 등 여러 방략이 있다. 독립운동은 다양한 계열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공동전선이었다. 한 독립운동가를 다른 계열의 독

립운동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일천한 역사의식이며, 독립운동에 대한 무지

를 드러내는 것이다. 

 박 위원은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들어 봤냐?” “김구/김규식이 김

일성 백날 만나봐야 남북협상이 되것냐? 라면서 근거 없이 김구선생에 대해 흑색선



전을 일삼고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정신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한 독립운동가를 높

이려고 다른 독립운동가와 그의 활동을 비아냥거린 것이다. 

 또한 그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일제강점기 

자체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수탈과 침략, 자유의 제약 시기였던 만큼, ‘조선

을 막 되어가는 나라’로 매도하고, “일제강점기 노예제에 의존하던 조선과 근대화된 

대한민국 사이의 큰 간극에 결국 일제강점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던 순간이었다”고 

한 언급 또한 ‘친일사관’에 근거한 언급으로 여겨져 매우 우려스럽다.

대한민국 106년 1월 11일, 광복회 

※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